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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뿌리고먼지날려도숨길데없네
播土揚塵沒處藏
면전출입이너무요란하군
面門出入太槎當
똥누고오줌싸는것도부질없는일
撒屎撒尿渾閑事
넓고넓어누가악취와향기를분별하랴
浩浩誰分臭與香

- 보령용(<선문염송>617칙‘무위’)

‘지위 없는 참사람’은 서옹 선사의 무
위진인(無位眞人)의 번역인 동시에 일차
적인의미의새김이다. 임제의설법은모
두무위진인, 오직일구의갈파에있다. 

‘도류들이여! 불법은힘을써서조작할
것이없다. 다만평상시처럼하릴없이똥
누고오줌싸고옷입고밥먹고피곤하면
누워잘뿐이다. 어리석은자는알지못하
고비웃지만지혜로운사람은잘안다. 옛
사람이말하기를“밖을향하여힘쓰는공
부는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짓이

다”라고했다. 그대들이어느곳에서든지
주인공이되면그서있는곳은모두진실
하여 어떠한 경계에 부딪쳐도 이끌리지
않는다.’

(서옹연의<임제록> 임제선원간. 1974.)

위의 <임제록> 법문은분명임제스스
로 참지 못하고 무위진인에 대해 직격탄
을날린말씀이다. 
스스로‘어느 곳에서나 주인공이 되면

선 곳마다 모두 참이다(隨處作主 檏處皆
眞).’이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이것은 진
리가아니다. 이것이야말로말을넘은말
이다. 이 말씀은‘무위진인’의 구체적인
형상화다.
앞 게송 1행에서 보령용은“흙 뿌리고

먼지 날려도 숨길 데 없네(播土揚塵沒處
藏)/면전 출입이 너무 요란하군(面門出入
太槎當)”으로표현되어진다. 
요란하고 요란하여 늘 발가숭이가 맨

발로 쉴 사이 없이 드나드니, 4행에서
‘넓고 넓어서 하늘과 땅이 뒤섞여 있고,
맑고 투명한 공기와 오줌 똥 냄새가 뒤
섞여마치평시와다름이없이아무렇지
않게 뒤섞여 있으니, 무엇을 시(是)라 하
고 무엇을 비(非)라 하리오. 진실로 3행
에서읊듯이“똥누고오줌싸는것도부
질없는일(撒屎撒尿渾閑事)”임이틀림없
다고 할 것이다. 그럼 <염송> 617칙을
읽어보자.

임제가시중했다. 
“하나의지위없는참사람(無爲眞人)이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의 얼굴의 문인 입
으로드나든다. 증거를잡지못한이는살
펴보라.”
이에어떤중이나서서물었다.
“어떤것이‘지위없는참사람’입니까?”
임제가 선상에서 내려와 그의 멱살을

쥐고말했다.
“말하라. 말하라.”

그 중이 망설이거늘 선사가 풀어놓으
면서말했다.
“지위 없는 참사람이 무엇이냐? 마른
똥막대기다(無位眞人是什 乾屎 ).”
청동각은 뒷날 이 이야기를 듣고 아래

의시로노래했다.

미혹과깨침이서로반대되어
迷悟相返
묘하게전하되간략하다妙傳而簡
봄이백가지꽃을터뜨리니한바탕불고
春 白花兮一吹
힘이아홉해를돌릴수있으니한번끈다
樢回九年兮一挽
진흙과모래더미를 無奈泥沙
헤쳐도열리지않아서撥不開
분명히감천의구멍을막고있다가
分明樃斷甘泉眼
홀연히뚫리니사방으로넘쳐흐른다험!
忽然突出肆橫橠險

－청동각

※설봉의착어: “임제는흡사날도적과같
다(檌際大似白拈賊).”
※월조의착어: 자기가바로무위진인이
다자기와딱포개어지는것

위의 게송 어느 행에서나 없는 그것을
노래한다. 그게 그것이어서 위 게송에서
청동은입을모아한말로표현한다. 무위
진인은이렇게간단명료할뿐이다. 

정일근의 아홉 번째 시집 <착하게
낡은 것의 영혼>에 게재된 시편에는
많은 불교 제재와 어휘들이 등장한다.
시집의 첫 시‘녹비’는 자운영이 농경
의 필요에 의해 갈아엎어져야 하는 자
운영의 운명을 자비 행위로 형상화하
고있다. 
논에서 자라는 자운영은 한창 꽃이

필 때쯤 갈아엎어 거름을 만드는 두해
살이풀이다.

자운영은꽃이만발했을때갈아엎는다
붉은꽃이며푸른잎싹쓸이하여땅에묻
는다
저걸어쩌나저걸어쩌나, 당신은탄식하
여도
그건농부의야만이아니라꽃의자비다
꽃피워꿀벌에게모두공양하고

가장아름다운시간에자운영은땅에묻혀
땅의향기롭고부드러운연인이된다
자운영을녹비라고부른다는것
나는은현리농부에게서배웠다, 녹비
나는아름다운말하나를꽃에게서배웠다
꽃을묻는그땅위에지금푸른벼가자라
고있다

-  ‘녹비’전문

자운영을 갈아엎는 것은 농부가 되
겠지만, “그건 농부의 야만이 아니라
꽃의자비”라는것이다. 
그래서 자운영을‘녹비’라고 부르는

데 화자는 이러한 것을“은현리 농부”
에게, 그리고이런“아름다운말하나를
꽃에게서 배웠다”는 것이다. 시‘보일
러 만트라’에서는 화자가 나무 보일러
에불을넣었을때물이끓으면서내는

소리를듣고창작동기를얻은것이다. 
화자는나무보일러가전생이티베트

라마승 같다고 하고, 나무불을 넣으면
보일러는 염불부터 먼저 한다고 한다.
보일러가옴마니반메훔을중얼거리고,
히말라야 만트라를 노래하고, 긴 염불
뒤에한숨을쉰다고비유한다. 
제목이 긴 시‘도다리 한 마리 놀지

못하는바다를가지고’에서는통도사
스님과 설날 아침에 나누었던 대화를
가지고 열심히 시 쓰기를 하지 못했
음을 과거의 울산 작천정 골짜기에서
글씨를 쓰고 살았던 인물을 통해 인
유한다. 
시인은‘밥 보리살타’에서 화자의

어머니가 행하는 지극한 보살행을
‘고양이 밥 주기’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다리하나를잃은도둑고양이
식구처럼돌보시는어머니
우리어머니안보살님
절에절하러가시면서
밥상차려놓았으니너는밥먹고
고양이는밥차려드려라
꼭데워서따뜻한밥드려라
추운날찬밥주는일
그것은죄가된다
내게몇번이나당부하시는어머니
끼니끼니찾아오는도둑고양이에게
끼니끼니더운밥차려주시며
다음세상에서만나면갚아라
쌀가마메고와서꼭갚아라
다리잃은도둑고양이에게당부하시는
어머니의밥보리살타

- ‘밥보리살타’전문

“주인공이되면선곳마다모두참이다”

임제록법문‘무위진인’구체적형상화

착하게낡은것의영혼
정일근|시학, 2006 | 값8000원

송준영 시인과 禪詩깊이읽기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우리나라말가운데호박에대해좋
지않게표현해놓은말들이많습니다.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거나‘호박
꽃도꽃이냐’‘호박같이못생긴얼굴’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외국에서도비슷한예를찾아볼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머리가 나쁜 사람
을‘호박머리(pumpkin head)’라고 부
릅니다. 그
렇다고 호
박을 나쁘
게만 생각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박이넝쿨째굴러들러왔
다’는말에서는‘복’을호박에비유하
고있으니까요.
호박은탄수화물이풍부하고비타민

A를비롯한비타민의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채소입니다. 호박은 유럽에서
는주로채소로쓰이며, 미국이나캐나
다에서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때가되면호박파이를만
들어 디저트로 먹기도 합니다. 호박은
푸딩과수프를만드는데도쓰이며, 스
쿼시와번갈아서씁니다. 
또한미국에서는호박을‘모든성인

의 축일’전야를 장식하는 도깨비불

(호박등)로 씁니다. 이것은 호박의 속
을 깨끗이 비우고 눈 코 입을 만든 다
음그속에등을넣어빛이새어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매년 10월 31일의 할
로윈데이(Halloween Day) 때면 아이
들이귀신복장을하고이호박등을들
고 집집마다 과자를 얻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늙은호박으
로 만든 호
박죽, 호박
범벅 등이

건강식품이자 다이어트식품으로 각광
받습니다. 호박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
주고 부기를 내려주어 산후조리에 유
용하게 쓰이고, 당뇨병 치료식으로도
좋습니다.
호박에는 이렇게 훌륭한 재주들이

숨어있습니다. 이정도되면, 칙칙한황
갈색이나표면을덮고있는하얀분가
루들이 한결 정겹게 느껴집니다. 무엇
이든 퍼주는, 쭈글쭈글해진 우리 할머
니손이정겹고좋은것처럼말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호박순찌개는 어린

호박순으로 끓인 것으로, 산중 대중스
님들이좋아하는음식중하나입니다.

⇳호박순찌개

사찰음식의 모든 것

호박은비타민A등각종영양소풍부

다이어트₩부기제거₩당뇨병에도효과

19.지위 없는 참사람(無位眞人)  

⇳

정산스님산촌 대표·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자연에서배우는아름다운자비

호호박박순순찌찌개개
재료:  어린호박순. 어린호박. 감자. 풋고추. 쌀뜨물. 된장.
만드는법
①어린호박순은껍질을까고소쿠리에담아손으로으깨면서부드럽게하며푸른물도조금뺀다.
②어린호박은방망이로깨트려놓는다. ③감자는굵은깍뚝썰기로썰어놓는다.
④쌀뜨물에감자를넣고끓인다.
⑤감자가푹무르게삶아지면어린호박과호박순을넣고한소끔끓인다음된장으로간을맞추
어서한소끔더끓인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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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52년 (2008) 무자년

사진:  고영배기자_  크기 : 26.5 × 26.5사진 :  박재완기자_  크기 : 26.5 × 26.5작품 :  희상스님_  크기 : 30.5 × 30.5

희상스님의금강경이야기

하나로돌아가기

현대불교신문
새로운감각달력 현대불교신문사에서독자적으로불기2552년 (2008) 무자년달력

을제작하였습니다.  가장불교적이면서도현대적인감각을담아제작한
달력으로한층고급스러움을느끼실수있습니다.


